
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있는 경우

<!--StartFragment-->&nbsp; <P class=HStyle0>민법 제 358조 집합건물의 소유 

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분 

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

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전유부분의 소유자가 

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

속하게 되었다면 그대지사용권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

권 이외에 대지소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며 구분 건물의 전유

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권등기가 경료되면서 그 저당

권설정 등기는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었

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정

증서로써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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